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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개량사업의경

제적 가치를 숫자로

나열하기는 쉽지 않

다. 다만 종축개량사

업을 축산업의 기간

산업, 고부가가치산

업이라는 점에서는

축산업계종사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부

분이다.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종축개

량사업의 산물을 접하고 있다. 축산물 브랜드화가

그것이다. 이미 한우는 브랜드를 통해 수입 쇠고

기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우 브랜드화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한우개량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까

지 올라와 있다. 그중 하나가 송아지의 혈통과 유

전적 차이에 따라 송아지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한우등록사업이 활기를 띠고 등록우 경매시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낙농업부산물치부되던육우도최근소비자시

민모임으로부터 '우리보리소'와 '농부의 하루' 등 2

개브랜드가우수축산물브랜드로인증받았다. 이

를 계기로 육우의 혈통등록과 함께 이력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소생산이력제는개량, 질병관리등의정보를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급 관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소 생산이력제가 개량등록사업이 정착되

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생산했다는 정도의

생산이력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기반에 맞춘 축

산물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능케 한 종축개량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낙

농산업에서의검정에의한개량의효과를두고‘잉

여원유의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책임 있는 사람

들의 입담에 오르내릴 때면 이게 경우 우리 종축

개량의 현실이라는 한계를 느끼게 한다.

다만 젖소개량은 산유량 위주의 종축개량 보다

는 혈통등록에 따른 우수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개

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개량

정보의 내실화 없이 마리당 유량만 늘어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개량에 지나지 않는 지적 때문이다.

수입개방이 아니더라도 국내 축산업의 생산비

가 지금과 같이 높을 경우 우리 축산농가와 축산

업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여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가축개량을 통해 마리당 경제성을 극대화시키

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축산업의 기간사업인 종축개량사업을 지

속적으로유지·발전시키기위해서는개량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아래 축산농가, 학계, 관

련단체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종축개량에길이있다

김진삼 차장
농수축산신문

｜칼럼｜




